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Vol.13, No.2, June (2026), pp.265-272

ISSN 2508-9099(p) 2672-1198(e) http://dx.doi.org/10.29056/jdaem.2026.03.11

© 2026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1

지역 설화 기반 모션그래픽의 장소성 구현 연구: 

강릉 월화이야기·노암동 설화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Placeness in Motion Graphics Based on Local Folktales: 

Focused on the Gangneung Wolhwa Story and 

Noam-dong Folktale Projects

나소미1

So-Mi Nah1

요 약

본 연구는 도시재생 맥락에서 강릉 월화이야기와 노암동 설화를 기반으로 수행된 모션그래픽 프로

젝트를 사례로, 지역 전통 서사가 디지털 시각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과 그 장소성 구현 방식을 분석

하였다. 렐프의 장소성 개념, 캠벨의 단일신화 구조, 마노비치의 시간 기반 이미지론 등을 이론적 틀

로 삼아, 황금잉어·연화·무월랑·노암터널이 색채·형태·리듬으로 치환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감각 

전이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각 설화 모티프에 고유의 색채 코드·조형적 메타포·시간적 리듬을 부여함

으로써, 설화의 추상적 상징이 디지털 매체 언어로 전환되는 경로를 체계화하였다. 장면 간 연결·반

복·확산의 흐름 속에서 설화적 의미가 형성되는 모션그래픽의 매체적 특성을 고찰하고, 팀별 사례 비

교를 통해 동일한 설화 원천이 서정적·해학적·신화적 시각 언어로 다층 분화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설화의 디지털 전환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대학-지역 PBL 연계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 지역 설화, 모션그래픽, 도시재생, 장소성, 시각화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motion graphic projects based on the Wolhwa Story and Noam-dong folktales in 

Gangneung within an urban regeneration context, examining how traditional local narratives are translated 

into digital visual language and how the resulting works construct placeness. It identifie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symbolic elements—the golden carp, lotus, Muwollang, and the tunnel—are rendered into 

color, form, and rhythmic motion, and demonstrates that meaning in motion graphics emerges through scene 

transitions, repetition, and expansion rather than isolated images. The theoretical framework draws on 

Relph's concept of placeness, Campbell's Monomyth structure, Cirlot's semiotic symbolism, Manovich's 

theory of time-based images, Kress's grammar of visual design, and Arnheim's visual dynamics theory. A 

Sensorial Transition Matrix was constructed to assign each folktale motif its own color code, f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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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hor, and temporal rhythm, thereby systematizing the pathways through which abstract folktale symbols 

are translated into digital media language. Team-based case comparisons show that the same folktale source 

diversifies into lyrical, humorous, and mythical visual languages depending on the creator's narrative 

perspective. This study contributes a systematic methodolo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local folktales 

and presents a viable model for university-community PBL collaboration.

Keyword : Local Folktales, Motion Graphics, Urban Regeneration, Placeness, Visualization

1. 서론

현대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은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에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서사를 토대로 

장소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문화기반 도시재생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재생이 장소 

맥락을 단절시키고 도시를 균질화했다는 비판 속에서, 지역 설화가 지닌 비물리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1]. 강릉의 월화이야기와 노암동 설화는 천년을 관통하며 지역민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온 핵심 문화 자산이다 [1-4]. 그러나 기존의 디지털 전환 시도들은 시각적 

효과에 치중한 나머지 설화 고유의 상징 구조를 정교한 조형 언어로 구현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

했다. 모션그래픽은 텍스트와 정지 영상에 고착된 설화적 상징을 시간과 움직임으로 확장·재구성할 

수 있는 매체적 조건을 갖는다 [5]. 본 연구는 해당 프로젝트를 사례로, ① 설화의 상징 요소가 어

떠한 시각·모션 코드로 변환되는가, ② 장면 전개와 리듬은 어떻게 장소성을 구현하는가, ③ 이 사

례가 문화기반 도시재생에 갖는 학술적·실천적 의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2. 지역 설화의 장소 자산화와 모션그래픽의 서사적 결합

2.1 문화기반 도시재생과 장소성

문화기반 재생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이다 [1]. 렐프 [6]가 강조하듯, 장소성이란 물리적 좌표를 넘어 인간

의 경험·기억·정서적 유대감이 층위를 이루며 응집된 현상학적 산물이다. 지역 설화는 이 장소성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비물리적 자산으로서, 지역민에게 소속감을, 방문객에게 대체 불가능한 정서

적 경험을 제공한다.

2.2 설화의 원형 구조와 기호학적 상징성

캠벨 [7]의 단일신화 구조에서 월화이야기는 무월랑·연화의 만남(출발)→시련과 초월적 개입(입

문)→기적적 결합(귀환)이라는 전형적 영웅 서사를 따른다. 실로 [8]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황금잉

어는 두 세계를 잇는 초월적 매개체, 연화는 순결·정화의 미학적 기호, 터널은 기억의 유동성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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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전이를 상징하는 시공간적 메타포로 도출된다.

2.3 모션그래픽의 매체적 특성

마노비치 [5]는 모션그래픽을 시간 기반 이미지로 규정하며, 시공간 속에서 유기적으로 변형되는 

그래픽의 미학적 언어를 강조하였다. 설화 고유의 정서는 개별 이미지보다 장면 간 흐름과 리듬 

속에서 더욱 정교하게 형성되는바 [9], 모션그래픽은 설화의 비물리적 가치를 감각적 구조로 전환

하기에 최적화된 매체이다. 매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표 1]과 같은 시각화 모델을 도출하였다.

  [표 1] 모션그래픽의 특성에 따른 설화 서사 시각화 모델

  [Table 1] Narrative Visualization Model Based on Motion Graphic Characteristics

매체적 특성 서사적 역할 시각화 구현 원리

변환 사건의 인과관계 및 세계관 연결
이질적 공간(현실/초현실) 간의 매끄러운 경계 이동 

구현

리듬 서사적 긴장감 및 정서적 호흡 조절 가감속과 루핑을 통한 감정의 시각적 박동 형성

유동적 

공간성
장소의 역사적 심도 및 몰입감 부여

레이어 중첩과 가상 카메라를 통한 다층적 서사 

공간 구축

추상적 

은유
상징의 현대적 재해석 서사 요소를 기호·패턴·파티클로 단순화 및 상징화

공감각적 

동기화
몰입형 경험 제공 및 정서적 각인 시각적 움직임과 사운드의 정밀한 결합

[표 1]은 모션그래픽의 다섯 가지 매체적 특성(변환·리듬·유동적 공간성·추상적 은유·공감각적 동

기화)이 각각 설화의 서사적 역할을 담당하며 구체적인 시각화 원리로 구현되는 체계를 보여준다. 

이 구조는 설화의 추상적 상징이 감각적 경험으로 치환되는 논리적 기반이 된다.

3. 연구 설계: 서사적 원형의 감각적 전이 공정

분석의 공간적 배경은 강릉 월화거리 및 노암동 일대이며, 핵심 모티프는 월화정·황금잉어·연화·

무월랑·노암터널-각각 매개·확산·수호·전이의 추상적 암시를 내포한다. 공정은 세 단계로 체계화된

다. 문헌 속 정적인 설화 구조에서 시각 변환이 가능한 정서적 원형을 추출하고, 노암동 현장 조사

를 통해 터널 표면의 질감·조도 변화·공간적 밀도 등 물리적 특성을 감각적으로 기록하였다. 이어 

수집된 데이터를 색채의 상징성·형태의 은유적 재구성·움직임의 박동으로 응축하는 체계를 도출하

였다 [10]. 크레스 [11]가 강조하듯 시각적 디자인은 특정 의미를 생성하는 사회적 기호로 기능한

다. 이를 바탕으로 설화 모티프별 성격을 디지털 매개변수로 치환하는 감각 전이 매트릭스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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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같이 구축하였다.

  [표 2] 설화의 정서적 전이를 위한 시각-모션 언어 체계

  [Table 2] Visual-Motion Language System for the Emotional Transition of Folktales

설화 모티프 서사적 상징성
조형적 메타포 (Color & 

Shape)

시간적 리듬 (Motion & 

Rhythm)

황금잉어
두 세계를 잇는 

초월성
Gold (#E7B32B) / 유기적 파동

유연한 유영과 환상적 

변모(Morphing)

연화
고난을 딛고 피어난 

사랑

Pink (#F2C1CC) / 동심원적 

꽃잎

안에서 밖으로 밀려나는 

점진적 개화

무월랑
장소를 지키는 

안정적 귀환

Muted Blue (#5C7184) / 

수직적 빛
일정한 속도의 직선적 궤적

월화정
변치 않는 수호와 

영속성

Stone Gray (#727272) / 거친 

입자

느린 조도 변화와 정적인 

무게감

노암터널
겹겹이 쌓인 기억과 

시간의 전이

Deep Navy (#2B2B36) / 

중첩된 층위

순환하는 시점 이동과 공간적 

심도

[표 2]는 설화의 각 모티프에 고유의 색채 코드·조형적 메타포·시간적 리듬을 부여한 감각 전이 

매트릭스이다. 아른하임 [12]의 시각적 동역학 이론에 근거하여, 황금잉어의 유영에는 형태 변용과 

리듬을, 연화의 개화에는 방사형 확산의 운동성을 부여함으로써 서사적 긴장과 이완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였다.

4. 설화 분석 및 시각 언어 도출

4.1 월화이야기의 구조적 해석

월화이야기의 삼단 서사(사랑과 만남→이별과 결핍→초월과 재회)를 화면 내 시각적 긴장감의 

단계로 치환하였다. 사랑과 만남 단계에서는 유연한 곡선과 조화로운 색채 대비로 두 인물의 조화

를 표현하고, 이별과 결핍 단계에서는 화면 조도를 낮추고 형태를 파편화하여 정서적 고립감을 극

대화하였다. 초월과 재회 단계에서는 황금빛 파티클의 역동적 비산과 파동 모션을 통해 시각적 긴

장감이 정점에서 해소되었다.

4.2 노암동 설화의 장소적 특성

노암동 설화는 특정 장소의 물리적 환경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장소적 서사를 형성하였다. 월화

정은 무월랑과 연화부인의 서사가 완성되는 역사적 정통성의 거점으로, 전통 건축의 형태미를 통

해 설화의 역사적 층위를 가시화하였다. 황금잉어는 단절된 시공간을 연결하는 초월적 매개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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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움직임과 색채 광원이 정적인 물리 공간에 서사적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노암터널은 과거 

철도의 역사성과 현재 보행로가 교차하는 전이의 장소로서, 선형 구조와 원근감이 관객의 서사적 

몰입을 유도하는 물리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 설화의 장소적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 물리 거점 및 상징

[Fig. 1] Key Physical Sites and Symbols of Local Folktale Narratives

[그림 1]은 강릉 노암동 일대 설화의 핵심 거점인 월화정, 황금잉어 상징물, 노암터널의 현황을 

다각도로 기록한 사진이다. 월화정의 구조적 미학, 황금잉어의 조형적 상징성, 터널의 선형적 공간

감이 지닌 장소적 특성은 모션그래픽 구현을 위한 시각 분석 및 조형적 추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되었다.

4.3 시각·모션 코드 도출

황금잉어는 황금색을 주조색으로, 기하학적으로 재해석된 비늘 패턴의 반복으로 형태를 추상화

하며, 파동 모션과 몰핑 기법으로 초월적 존재의 위상을 부각하였다. 연화는 분홍색과 꽃잎 원형 

패턴을 기반으로, 화면 중앙에서 외곽으로 확장되는 개화 모션을 통해 인물의 감정이 공간 전체로 

전이되는 양상을 시각화하였다. 터널은 강렬한 명암 대비로 공간적 깊이감을 강조하고, Z축 방향

의 선형 카메라 워킹을 통해 서사 속으로의 몰입 경험을 유도하며, 내부의 점진적 조도 변화와 빛

의 산란은 단절된 과거 기억이 현재로 복원되는 시공간적 연속성을 상징하였다. 앞서 도출한 시각·

모션 코드를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의 장면 전개 방식과 팀별 시각화 양상을 분석한다.

5. 프로젝트 사례 분석

5.1 장면 전개와 리듬: Transition을 통한 정서의 전이

모션그래픽에서 설화의 서사성은 단일 프레임의 조형성보다 장면 간 연결 방식에서 더욱 극대

화된다. 현실에서 설화적 환상으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디졸브(Dissolve)와 모핑(Morphing)이 중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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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무월랑의 서신이 황금잉어의 비늘로, 노암지의 물결이 연화의 치맛자락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해 이질적 두 세계의 유기적 결합을 시각화하였다. 장면 전환 속도를 정서적 고조기에 맞추어 

가감속하는 타이밍의 변주는 관객이 설화의 비극성과 숭고미를 감각적으로 체득하게 하였다.

5.2 반복과 확산의 시각적 구조

구전 설화가 지닌 운율과 반복 구조를 시각 언어로 치환하기 위해 만다라(Mandala)적 구성과 프

랙탈(Fractal) 패턴이 활용되었다. 황금잉어의 유영에 따른 동심원적 파동의 반복은 장소에 축적된 

시간의 층위를 상징하고, 연꽃 꽃잎의 끊임없는 확산은 한 개인의 사랑이 지역의 전설로 승화되는 

정서적 팽창을 시각화하였다.

5.3 팀별 사례 비교: 서사적 관점에 따른 시각화의 분화

[표 3]은 세 팀의 시각화 전략을 디자인·캐릭터·기호·모션 코드·서사 지향의 다섯 차원에서 비교

한 것이다.

  [표 3] 서사적 관점에 따른 프로젝트 팀별 시각화 구현 특징 비교

  [Table 3] Comparative Analysis of Visualizations by Project Teams

구분 1팀: 서정적 복원 2팀: 해학적 변용 3팀: 신화적 상징

시각화 

결과물

디자인 전략
수묵·수채 기반 감성적 풍경 

재현

평면 일러스트 기반 현대적 

캐릭터화
벡터 기반 상징 구조 시각화

캐릭터 감정 중심 인물 (무월랑·연화) 일상화된 인물 + 잉어 캐릭터 기호화된 인물 (상징적 존재)

색채 구조 저채도 유사색 (톤 통일) 파스텔 + 포인트 컬러 혼합 고대비 상징 색 분리

주요 색상 #6BBFA6, #6A7F96, #F6F3EA #F2B233, #F3C7CF, #4A5568 #E7B32B, #F2C1CC, #5C7184

핵심 모티브 한복, 연못, 산, 가로등 잉어탈, 휴대폰, 패딩, 스카프 황금잉어, 연꽃, 월화정, 터널

상징 변화 자연 속 존재 (잉어) 기능적 존재 (배달원) 구조적 기호 (매개체)

시각 특징 번짐·워시, 경계 흐림 선 중심, 평면 채색 기하학, 패턴, 레이어

공간 해석 자연 풍경 (감정 전달) 도시/일상 공간 추상 구조 공간

서사 방식 감정 흐름 중심 상황 중심 재해석 의미 구조 중심

1팀은 수채화 질감과 저채도 유사색을 기반으로 산·수면·가로등의 반복 구조와 조명 연출을 결

합하여 감정의 흐름과 공간 진입을 시각화하였다. 2팀은 황금잉어를 배달부 캐릭터로 전환하고, 파

스텔 평면 색채와 현대적 오브제를 결합하여 설화 공간을 일상적이고 유희적인 체험으로 재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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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3팀은 고대비 색채와 벡터 그래픽으로 인물과 모티브를 기호화하고, 노암터널을 픽셀 구조로 

변환하여 시공간의 전이와 영속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동일한 설화가 색채·모티브·공간 구성에 따

라 감성·캐릭터·구조의 층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6. 논의 및 도시재생적 의의

6.1 서사적 장소성의 형성

지역 설화가 모션그래픽을 매개로 물리적 공간에 서사적 장소성을 구축한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핵심 의의이다. 모션그래픽을 통해 투영된 설화적 기호들은 강릉 월화거리와 노암동을 단순한 지

리적 좌표가 아닌 서사가 흐르는 유기체로 인식하게 했다. 이는 도시재생의 핵심 목표인 장소의 

의미 회복을 실천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6.2 지역 기반 PBL 교육의 효용성

본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모델로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학생들은 문헌 분석과 현장 조사를 거치며 지역 설화를 현대 디지털 매체로 변환

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역사회는 대학의 창의적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였다. 이 대학-지역 공생의 선순환 모델은 지역 소멸 위기 시대에 대학이 지

역 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책무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6.3 매체적 확장성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각·모션 코드는 스크린을 넘어 도시 공간 전체로 확장될 잠재력을 지닌

다. 노암동 터널 입구나 월화거리 대형 벽면을 캔버스로 삼는 미디어 파사드, 관객의 움직임에 반

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 AR 기반 스토리텔링 투어로의 전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 설화

를 박물관이나 서적 밖으로 꺼내 도시민의 일상 속 문화적 실체로 현존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

7. 결론

본 연구는 강릉 월화이야기와 노암동 설화를 기반으로 수행된 모션그래픽 프로젝트를 통해, 지

역 전통 서사가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결합하여 도시재생의 핵심 자산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고찰

하였다. 황금잉어·연화·무월랑 등의 원형적 상징들은 색채값과 움직임의 리듬으로 치환 가능하며, 

장면 전환과 반복의 미학은 설화의 환상적 정서를 전달하는데 탁월한 매체적 장점을 지닌다. 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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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비교는 동일한 설화 원천이 서정적·해학적·신화적 시각 언어로 다층 분화될 수 있음을 실증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기여는 지역 설화가 모션그래픽을 매개로 물리적 공간에 서사적 장소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데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소멸 위기의 구전 설화를 

대중이 능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로 확장하는 디지털 전환 방법론을 체계화하였

다. 도시재생의 측면에서는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시각화함으로써 장소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교

육적 측면에서는 대학 디자인 교육과 지역사회가 결합하여 실천적 학습과 창의적 자산 형성을 동

시에 실현하는 PBL 상생 모델의 선례를 마련하였다. 향후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활용한 가변

적 서사 구현과 주민들이 자신의 기억을 미디어에 직접 투영·상호작용하는 참여형 인터랙티브 모

델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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